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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피범벅'…거장 커푸어가 7년만에 들고 온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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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IAF-Frieze, 국제갤러리 '특급 전시'

국내외 '슈퍼스타' 2인 출동

아니쉬 카푸어가 펼치는 '숭고 미학' 주목

한옥서 열리는 양혜규 전시도 놓쳐선 안돼

아니쉬 카푸어의 'In-between II'.

숭고한 것들은 때로는 보기에 불편하다. 예컨대 출산이 그렇다. 그만큼 위대한 일은 없지만, 그 장면을 

직접 보는 데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뇌와 내장도 마찬가지. 삶을 가능케 하는 경이로운 

기관이지만 이를 직접 보는 건 일반인에게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생물이 죽은 후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그렇다.

경이로움과 공포감을 동시에 주는 것들은 많다. 우주에 무한히 펼쳐진 칠흑같은 어두움, 인간의 

미약함을 실감케 하는 대자연의 소용돌이 등이 대표적이다.



Page 2 of 4

아니쉬 카푸어. 국제갤러리 제공

이런 복잡한 느낌을 세계에서 가장 잘 표현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아니쉬 

커푸어(69)다. 그의 작품이 주는 인상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괴팍한 성격, 신기술로 개발된 물감을 

자기만 쓰겠다며 독점 이용권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보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술가’로도 불린다.

하지만 그를 싫어하는 작가들조차도 커푸어의 실력이 최고라는 것만큼은 모두 인정한다. 커푸어가 

베네치아비엔날레 신인상과 영국 최고 권위의 터너상을 석권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 세계 

최고의 전시 장소에서 작품을 내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커푸어의 개인전은 한국에서 그의 작품을 실제로 볼 기회다. 

국제갤러리의 3개관을 모두 사용해 그의 대형 조각과 드로잉 등 20여점을 펼친 대규모 전시다. 

커푸어의 전시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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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이 주는 인상은 그야말로 강렬하다. 첫번째 전시장인 3관(K3)에서는 중량 500kg가 넘는 4점의 

거대한 조각들을 만날 수 있다. 운석이나 바윗돌을 연상시키는 조각 위로 그물처럼 보이는 유리섬유가 

덮여 있다. 피와 살점, 내장을 연상시키는 작업들이다.

2관 설치 전경.

작가를 상징하는 작업들은 2관(K2)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강렬하고 선명한 검은색과 붉은색이 

폭발하는 듯한 회화와 조각들이 전시돼 있다. 윤혜정 국제갤러리 디렉터는 “핏빛 색채를 통해 원초적인 

생명력과 여성적인 창조의 힘을 표현한 것”이라며 “아름다움과 불편한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가 담겨 

있는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낼름 내민 새빨간 혀를 표현한 ‘Tongue’이 특히 인상적이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여신 ‘칼리’의 길게 

늘어뜨린 혀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칼리가 관장하는 분야가 파괴와 시간, 죽음, 변화라는 점이 커푸어의 

주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실리콘과 강화유리, 유화 물감을 사용한 대형 회화 신작들도 완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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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

'Tongue'(2017).

1관(K1)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드로잉 작품들과 함께 커푸어를 상징하는 도료 ‘반타블랙’을 사용해 

만든 조각들을 만날 수 있다. 반타블랙은 ‘세상에서 가장 검은 색깔’로 불리는 색으로, 거의 모든 

빛(99.6%)을 흡수해 조각의 모양을 완전히 지운다. 덕분에 옆에서 보면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모양도 

정면에서는 그저 평면 도형으로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주의 무한함이나 블랙홀을 

연상시키는 이 ‘검은 조각’들을 통해 커푸어는 ‘있으면서도 없는 느낌’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모든 미술 작품이 그렇지만, 특유의 색채와 스케일 덕분에 사진으로 볼 때와 직접 볼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 작가의 이름값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시라는 게 미술계의 평가다. 한 큐레이터는 “비슷한 주제를 

표현한 다른 작가들의 전시를 보면 커푸어의 작품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대형 화랑들에 필적할 만한 국제갤러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전시기도 하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열리며, 시간당 관람 인원이 제한돼 있어 전시를 보려면 현장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3000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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